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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학과 홈페이지를 수시로 방문하던 와중에 이와테대학-명지대학 한일학생 zoom 교류회 희망자 

모집이라는 글을 보게 되었다. 코로나로 인해 사람과 교류하는 활동이 거의 없었던 상황에서 이 

소식은 나에게는 단비와도 같은 소식이었다. 처음에는 이런 좋은 기회가 있으니 당연히 참가해야

겠다고 생각했다. 하지만 교류회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알게 되었을 때 신청을 주저하게 

되었다. 회차별로 주제가 정해져 있는데 주제가 성소수자와 같은 민감한 주제도 있고 어려운 주

제도 있어서 아무리 미리 준비해 간다하더라도 지금 내 일본어 실력으로 교류회 활동을 원만하게 

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다. 그래도 꼭 해보고 싶은 활동이어서 더 열심히 준비해서 해야겠다는 

마음으로 지원하게 되었다. 

 

 교류회 OT 때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참가해서 놀랐다. 특히 내가 생각했던 것 보다 많은 명지대 

학생이 참가해서 우리학교에 이렇게 적극적인 사람이 많다는 것을 느꼈고 더 열심히 해야겠다고 

다짐하게 되었다. 내가 배정된 팀은 A팀으로 5명이 한 조였다. 처음에는 당연히 다들 낮을 가렸

지만 모두 지원해서 온 것이기에 나중에는 교류가 활발히 이뤄졌다. 교류가 활발히 이뤄질 수 있

었던 이유 중 하나는 한 주에 정해진 주제가 있어서 이야기할거리가 많았던 것도 있었다. 그리고 

たかしま(さん)이 이전에 교류회에 참가한 적이 있어서 능숙하게 진행하셔서 30분이라는 시간은 

빠르게 지나갔다. 교류회를 통해 코로나, 대학생활, 성소수자 등 다양한 주제로 일본과 한국의 차

이는 무엇이 있을지 이야기를 나눴는데 비슷하면서도 다른 부분이 꽤 있었다. 코로나 접종 같은 

경우도 당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는 연령별로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제한되어 있는 편이었는

데 일본은 그와 상관없이 자신이 맞고 싶은 백신을 맞을 수 있었다. 또 우리나라는 최저임금이 

어디를 가든지 다 똑같은데 일본은 어디인지에 따라 최저임금이 달랐다. (도쿄 1041엔, 오키나와 

820엔) 이 부분이 정말 신기했다. 이렇게 다른 부분도 존재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문제, 지역격차

로 인한 문제 등 커다란 문제는 한국과 일본 양국에서 발생하고 있어서 이런 문제들이 현대사회

에 큰 문제라는 게 와 닿았다.  

 

 교류회를 할 때마다 마지막에는 다 같이 모여 조끼리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공유하고 중간과 

마지막 시간에는 화, 목으로 나뉘어 활동했던 사람들이 다 같이 모여 조별로 발표를 했어야 했다. 

나는 조끼리 무슨 이야기를 나눴는지 일본어로 이야기도 2번정도 해보고 중간에 발표도 해보았다. 

머리속에서는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는데 왠지 긴장하게 되고 그렇게 유창하게 잘 

못했다. 그래서 아직 내 일본어 실력은 한참 부족하다는 것을 느꼈고 앞으로 더 열심히 공부해야

겠다고 다짐했다. 교류회를 통해 현지인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일본에 대해서 알게 되었고 내 일

본어 실력에 대해 다시금 깨닫게 해준 귀중한 기회였다. 작년에도 이 교류회가 있었다고 했는데 

참가하지 못했다는 것이 너무 아쉽고 다음에 또 이러한 기회가 있다면 꼭 다시 참가하고 싶다. 



그때는 지금보다 더 일본어 실력을 길러 더 많은 교류를 하고 싶다. 


